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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박물관 접근성 향상과 여가생활을 지원을 목적으로, 국립어린이박물관의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자료인 감각지도(Sensory Map) 개발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프리드먼과 프리드먼이 고안한 ADDIE 모형의 교수 설계 절차에 따라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단계로 수행하였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박물관 경험과 국내외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자료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계 단계에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자료의 목적과 방향, 유형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자료에 대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의견 수집 과정을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의견이 담긴 결과물을 평가하여 교육자료 최종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박물관 공간의 여러 감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들이 박물관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자료의 역할을 모색하며, 박물관의 교육자료 개발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같은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초록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Sensory Map, an educational material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t the National Children's Museum, with the purpose of improving museum accessibility and supporting leisure activit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d. The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instructional design procedure of the ADDIE model designed by Friedman and Friedman. First, we analyzed museum experience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cases of educational material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t home and abroad, and based on this, we set the purpose, direction, and type of educational material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t the design stage. Next,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garding educational materials was developed and implemented as an educational program. Finally, the results containing the participants' opinions were evaluated and the final draft of educational materials was produced. This study respects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y providing various sensory information in the museum space, and creates a new way to collect and reflect the opinions of various members of our society, such as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 diverse and in-depth manner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educational materials for museum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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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국내외에서 박물관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우리 사회 다양한 관람객을 박물관으로 끌어들이려는 포용적 박물관에 대한 담론이 대두되면서 장애인의 박물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박물관의 물리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었던데 반해(Kinsley, 2016), 최근에는 박물관 현장을 중심으로 인지적 차원과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박물관 전시물에 대한 이해나 정서 및 학습측면에서의 접근 장벽을 허물기 위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해외에서는 박물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접근성 가이드 안에 전시물 선정이나 박물관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의 소통적 측면, 직원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홍해지, 2023). 또한 국내에서는 국공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인지적 어려움을 가진 발달장애인이나 느린학습자를 위한 읽기 쉬운 자료의 도입이나 통합교육 적용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23; 국립현대미술관, 2024). 이러한 현장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아동·청소년과 이들의 인솔자 및 보호자들의 박물관에서의 부정적인 경험과 여러 어려움들이 보고되고 있다(Taylor Kelsey Kulik & Tina Sue Fletcher, 2016; 홍해지, 김형숙, 2021). 따라서 박물관에 대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장벽과 어려움을 낮추기 위한 실천적 연구와 지원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박물관은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여가생활을 보내기에 유용한 공간이 될 수 있다. 박물관에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배우면서 다양한 비장애인과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박물관의 전시물을 감상하면서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고, 박물관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습과 정서, 사회성 측면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Snider, 2021; Woodruff, 2019; Woodruff, 2023; Murray, 2024).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박물관 경험이 주는 여러 이점이 보고되고 있지만, 국내 박물관에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교육자료의 유형은 다소 제한적이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이 지닌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박물관 교육자료의 개발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이 박물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편안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며, 박물관 교육자료의 개발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취합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박물관 접근성 향상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립어린이박물관을 중심으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박물관 교육자료 개발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인솔자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당사자가 참여한 박물관 교육자료 개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와 대상
        본 연구에서 개발할 교육자료의 대상은 지적장애와 자폐범주성 장애를 지닌 만 6세부터 만 18세 사이 학령기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본 자료의 검토 과정에서 발달장애를 지닌 유아나 어린이의 경우 의사표현이나 소통이 어려울 수 있어, 본 자료의 검토를 위한 연구 참여자는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이 가능한 성인 발달장애인과 기초학습지원 대상자에 속하는 청소년을 포함하였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은 박물관 방문 시 대부분 특수교사나 보호자와 동행하므로, 특수교사 및 복지관의 인솔자, 보호자를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국립기관으로 설립된 독립형 어린이박물관으로, 다양한 전시물의 체험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신체 및 정서발달과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된 문화공간이다. 국립박물관으로 기관차원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우리 사회 전 구성원을 포용하는데 핵심 가치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시물이 직관적이며 만질 수 있는 체험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를 비롯해 발달장애인 청소년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특히 2023년 12월에 개관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리어프리 시설과 설비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물리적 장벽 요소를 배제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판단되어 본 연구 현장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범위는 아동부터 성인기의 발달장애인과 기초학습지원 대상 청소년, 인솔교사, 보호자를 포함하며,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및 동반인 위한 국립어린이박물관의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학습자 요구와 과제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박물관 교육학예사 1명과 특수교사 2명으로 구성된 연구자가 박물관 교육자료 초안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및 기초학습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과 성인, 인솔자와 보호자를 모집하여 교육자료 초안을 시범적으로 배포(시범운영)하고, 교육자료에 대한 검토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육자료의 내용 검토에 참여한 발달장애인과 기초학습지원 대상자는 총 13명으로 연령은 6세에서 31세 사이였다. 또한 인솔자는 총 4명으로 모두 세종지역 소재 복지관과 가족센터의 종사자들이었으며, 보호자는 3명이었다. 교육자료의 내용 검토에 참여한 아동·청소년과 인솔자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구분
              	세부정보
              	인원
            

            
              	연령
              	성별
              	특성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A-1
            	6세
            	남
            	자폐성장애
            	13명
          

          
            	A-2
            	10세
            	여
            	기초학습대상자
          

          
            	A-3
            	11세
            	남
            	기초학습대상자
          

          
            	A-4
            	12세
            	남
            	지적장애 중증
          

          
            	A-5
            	12세
            	여
            	기초학습대상자
          

          
            	A-6
            	14세
            	여
            	기초학습대상자
          

          
            	A-7
            	15세
            	여
            	기초학습대상자
          

          
            	A-8
            	23세
            	남
            	자폐성장애
          

          
            	A-9
            	24세
            	남
            	지적장애 중증
          

          
            	A-10
            	26세
            	남
            	지적장애 중증
          

          
            	A-11
            	28세
            	여
            	지적장애 중증
          

          
            	A-12
            	29세
            	여
            	지적장애 중증
          

          
            	A-13
            	31세
            	여
            	지적장애 중증
          

          
            	인솔자
            	B-1
            	30대
            	여
            	-
            	4명
          

          
            	B-2
            	40대
            	여
            	-
          

          
            	B-3
            	40대
            	여
            	-
          

          
            	B-4
            	50대
            	여
            	-
          

          
            	보호자
            	C-1
            	40대
            	여
            	-
            	3명
          

          
            	C-2
            	40대
            	여
            	-
          

          
            	C-3
            	40대
            	남
            	-
          

          
            	총 합계
            	20명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분석(A)단계에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실행(I)단계에서 현장관찰, 인터뷰, 활동지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박물관 관람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박물관 교육자료에 대한 학습자 요구를 파악했다. 또한 국내와 해외 박물관의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자료 사례를 조사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할 박물관 교육자료의 유형과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 간 논의과정을 거쳐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립어린이박물관 교육자료의 구성과 세부내용을 설계하고 초안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2024년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성인과 기초학습지원 대상 청소년, 인솔자, 보호자에게 교육자료 초안을 시범적으로 배포하고, 활동지와 인터뷰를 통해 교육자료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집하였다. 활동지는 설문조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기초학습지원 대상자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안한 의견취합 방식으로, 보물찾기나 틀린 그림 찾기, 그림그리기 등 박물관 교육자료 초안에 대한 의견을 놀이 형태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박물관에서 참여자가 활동지를 수행하는 과정을 현장 관찰하고, 참여자가 주고받은 대화나 행동을 관찰 기록지에 기록하였으며, 활동지 수행을 마친 후 약 20분 간 교육자료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요소에 대해 질문하고 응답 사항을 기록하였다. 관찰 기록지 내용과 인터뷰 응답 내용, 활동지 결과물을 분석하여 교육자료의 수정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육자료 최종본을 개발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안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 회차 자료 수집 전 연구 목적 및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마지막으로 수집 및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개발된 교육자료를 연구자 3명이 함께 분석하여 본 박물관 교육자료의 의미와 활용방안,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결론 및 논의에 제시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발달장애를 지닌 아동·청소년 관람객을 위한 박물관 교육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 분석 및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검토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위해 프리드먼과 프리드먼(Friedman & Friedman, 2001)이 고안한 ADDIE 모형의 교수 설계 절차를 준용하여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 순서로 연구 과정을 설계하고 수행하였다. 연구 절차는 위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절차
          
          

        

        
          
            	
              분석
              (A)
            
            	
            	학습자 요구 및 과제 분석
            	
            	- 발달장애인의 박물관 경험 선행연구 분석
- 기존 발달장애인 박물관 교육자료 사례 검토
            	
            	문헌연구
          

          
            	
            	
            	
            	
            	▼
            	
            	
          

          
            	
              설계
              (D)
            
            	
            	목표 및 내용 구성
            	
            	- 발달장애 박물관 교육자료 목표 수립 및 내용 구성
- 발달장애 박물관 교육자료 유형 및 제작사항 확정
            	
            	
          

          
            	
            	
            	
            	
            	▼
            	
            	
          

          
            	
              개발
              (D)
            
            	
            	교육자료 개발
            	
            	
              - 발달장애 박물관 교육자료(감각 지도) 초안 개발
            
            	
            	
          

          
            	
            	
            	
            	
            	▼
            	
            	
          

          
            	
              실행
              (I)
            
            	
            	교육자료 배포(시범운영)
            	
            	- 국립어린이박물관 발달장애 박물관 교육자료(감각지도) 배포 및 시범운영 (2회기 과정 3차 운영, 총 6회)
            	
            	인터뷰, 활동지
2024. 10. 26. ~ 11. 23.
          

          
            	
            	
            	
            	
            	▼
            	
            	
          

          
            	
              평가
              (E)
            
            	
            	검토 및 수정·보완
            	
            	-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검토 의견 수렴
- 발달장애 박물관 교육자료(감각 지도) 최종안 개발
            	
            	결과물 분석
          

        

        

      

    

    

  
    
      Ⅲ. 연구 결과
      
        1. 분석(Analysis)
        분석 단계에서는 학습자, 과제, 환경, 요구 분석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학습자인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박물관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박물관에서 발달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배포하는 안내 및 교육자료 사례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할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박물관 교육자료의 유형과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1)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박물관 경험과 요구 분석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는 비장애아동의 부모보다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측면에서 박물관 경험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박물관 방문에 대한 욕구도 높았으나, 박물관 참여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경험의 빈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ntonetti & Fletcher, 2016; Lam et al., 2010). 발달장애 아동과 부모의 박물관 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박물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모르고, 자녀에게 맞는 박물관 활동이 부족하며, 박물관 공간의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박물관 방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자녀들이 박물관에 가서 할 만 한 활동이 없기 때문에 쉽게 지루해하고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고 응답했다(Taylor Kelsey Kulik & Tina Sue Fletcher, 2016).

          또한 장애인은 박물관과 같은 관광지나 문화시설을 방문할 때, 다양한 요소나 상황에 대해 비장애인보다 더욱 민감할 수 있으며, 이에 비장애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장소를 평가한다(Darcy & Pegg, 2011; Preiffer et al., 2020; Tao et al., 2019). 그 예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여러 신경다양성 관람객은 시각, 청각, 후각 등 여러 감각 자극에 특히 민감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박물관의 전시물이나 여러 공간에서 나오는 번쩍이는 불, 총소리, 사이렌, 번개 소리, 어둡고 좁은 공간과 같은 높은 강도의 감각 경험은 이명이나 통증, 불안, 발작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감각 과부하는 당사자와 다른 관람객, 박물관의 직원과 소장품의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으며, 모든 관람객에게 안전하고 공평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Strömberg et al., 2022).

          한편,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자기결정권은 자기 존중감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핵심 요인이지만, 지적능력의 한계가 있어 자신의 삶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으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선택을 따르게 되는 삶을 살아왔다(김동화, 김미옥, 2015; 최장원, 2020; 조예상, 2022). 박물관 경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보호자나 인솔자, 보조원과 함께 박물관을 방문하며, 박물관 경험에 있어 동행자의 의견에 영향을 더욱 많이 받기 때문에(Darcy & Pegg, 2011; Preiffer et al., 2020; Tao et al., 2019), 자기주도성과 결정권을 향유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박물관에서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몸을 사용해 마음껏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비지시적인 학습 환경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분석에 따라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박물관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학습자의 요구사항은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이 박물관에서 능동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박물관 내 민감할 수 있는 여러 감각 자극들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이 박물관의 공간과 전시물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관람 동선 및 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2) 국내외 박물관의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자료 사례 분석
          국내외의 여러 박물관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박물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는 발달장애인이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박물관 공간에 대한 감각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Sensory Map, Sensory Friendly Map, 이하 감각 지도)이다. 감각 지도는 박물관 내의 감각 자극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 및 자극 유형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감각 자극에 민감한 관람객이 박물관 경험 안팎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감각 자극으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위험을 예방 및 완화한다(Cieslik, 2024; Fletcher et al., 2018).

          누구보다 앞서 선두적으로 감각 지도를 제공한 기관은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The Smithsonian Institution)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1년 다른 관람객들이 이용하지 않는 오전 시간에 박물관의 조명이나 감각 자극을 낮추고 자폐범주성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관람 시간을 제공하는 “Morning at the Museum”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감각 친화적인 활동과 함께 감각 지도를 제공했다(shrikant, 2018). 자료 도입이 불과 20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 지도에 대한 선행연구나 이론적 정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영미권 주요 박물관에서 필수적인 접근성 서비스로 흔하게 제공되고 있는 자료이다. 국내외 박물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감각 지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감각 지도에 대한 일관되거나 통일된 형태는 없었으나 각 박물관의 성격과 환경에 맞게 다양한 구성과 내용으로 개발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15개 기관의 감각 지도 사례를 <표 3>에 정리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국내외 박물관 감각 지도 사례 분석(총 15개 기관)
            
            

          

          
            
              
                	국가
                	박물관 이름(사이트URL)
                	박물관 유형
                	감각지도 주요 특징
                	감각지도 구성방법
                	감각지도 관련 추가자료
              

            
            
              	미국
              	International Spy Museum
(www.spymuseum.org)
              	전문박물관 (첩보 역사)
              	자극 정도를 높음/낮음으로 표시. 소리와 시각, 갑작스러운 감각이 나오는 장소 정보 제공.
              	자폐성장애 지역 유관 단체 협력
              	"Access to SPY” 감각 친화 프로그램.
            

            
              	미국
              	Houston Museum of Natural Science
(www.hmns.org)
              	과학 및 자연사 박물관
              	청각(소리), 시각(빛), 촉각(터치 가능 여부), 후각을 포함한 종합 감각 가이드. 신호등 색으로(초록, 노랑, 빨강) 직관적 안내 제시.
              	Autism Rescue Angels 및 자폐 아동 학교과 협력하여 감각 수준 평가.
              	앱을 통한 디지털 감각 가이드 제공.
감각 배낭 제공.
            

            
              	미국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www.mcny.org)
              	미술관
              	자연광 및 인공조명, 군중 소음 수준을 표시한 감각 지도. 저/무자극 구역을 강조함.
              	Autism-Friendly Spaces와 협력하여 감각 감사 실시.
신경다양성 방문객을 위한 자문 그룹 구성.
              	감각 지도를 보고 방문객이 미술관 투어를 위한 ‘My Met Tour (PDF) 시각 체크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조화.
            

            
              	미국
              	The Museum of Modern Art/MoMA
(www.moma.org)
              	미술관
              	공공장소, 직원전용장소, 조용하거나 덜 붐비는 장소로 나누어 설명 제시
              	신경다양성 자문 그룹과 지속적으로 협의.
              	공간별 설명 제공, 직원전용장소에 간 경우 돌아가는 법 설명 제시.
            

            
              	미국
              	Children’s Museum of Indianapolis
(www.childrensmuseum.org)
              	어린이 박물관
              	후각(냄새), 청각(소리), 시각(빛), 촉각(터치 가능 여부), 움직임 정도를 나타내는 아이콘으로 구분. 어린이용으로 구성된 감각지도.
              	신경다양성 전문 교육자를 포함한 지역 가족과 협력.
              	구역마다, 시간마다 변경되는 감각지도내용을 포함(예: 감각친화적 시간을 갖기 위해 4~5시에는 소리와 천둥소리가 나지 않음), social narrative, visual checklist 제공
            

            
              	미국
              	The Intrepid Museum
(www.intrepidmuseum.org)
              	역사 및 해군 박물관
              	소리 정도, 촉각, 음식섭취가능여부, 휠체어 이동가능 여부를 구역별로 나타내는 감각 지도.
              	자폐성장애를 위한 자문 위원회의 피드백 반영.
              	감각 수준 외에 휠체어 접근 가능 지역과 식사 가능한 공간 강조.
            

            
              	미국
              	Smithsonian Institution 
(www.hirshhorn.si.edu)
              	현대미술관, 교육 복합기관
              	미술관 외 여러 공간의 감각 가이드 개발.
사전 방문 감각 지도와 시각 일정 제공.
              	"Morning at the Museum” 프로그램을 통해 신경다양성 가족과 정기적으로 협력.
              	조명과 소음 수준을 줄여 특정 시간동안 감각 친화적으로 운영.
            

            
              	미국
              	Natural History Museum of Los Angeles
(https://nhmlac.org)
              	과학 박물관
              	소리, 빛, 촉각 구역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포함된 감각 지도.
              	지역 신경다양성 옹호 단체와 협력.
              	온라인 감각 가이드와 접근성 비디오 제공.
명확히 표시된 경로.
            

            
              	미국
              	Science Museum Oklahoma
(https://www.sciencemuseumok.org/)
              	과학 박물관
              	소리, 촉각, 빛을 위한 명확한 색상 코드와 보편적인 아이콘을 사용한 간단한 감각 지도.
              	학교 그룹 및 신경 다양성 아동 부모의 의견 수용.
              	전시가 변경되면 감각 지도를 정기적으로 변경.
            

            
              	미국
              	MISSISSIPPI CHILDREN’S MUSEUM
(https://mschildrensmuseum.org)
              	어린이 박물관
              	시각, 청각, 촉각, 움직임(균형) 요소 정도를 3가지 단계에 따라 색상으로 나타냄(예. 낮음-초록, 중간-노랑, 높음-빨강)
              	
              	뒷면에 보완대체의사소통 카드 기능을 할 수 있는 social story가 있음. 헤드폰, 선글라스, 피젯토이를 내장한 가방(sensocy backpacks)과 함께 제공
            

            
              	영국
              	British Museum
(www.britishmuseum.org)
              	역사 박물관
              	일반 방문자 지도에 통합된 감각 정보.
              	신경다양성 개인 및 접근성 전문가와 상담.
              	여러 언어로 다운로드 가능한 온라인 감각 지도.
            

            
              	아일랜드
              	national museum of ireland
(https://www.museum.ie)
              	종합 박물관
              	인공조명, 자연광, 디지털 디스플레이 구분. 조용한 공간, 소음이 있는 공간, 만질 수 있는 공간을 표시함.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음을 안내.
              	
              	social story 제공
            

            
              	일본
              	KYUSHU national museum
(www.kyuhaku.jp)
              	미술관
              	소리, 빛, 촉각, 후각 구역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포함된 감각 지도.
              	후쿠오카시립발달장애자지원센터(유유센터) 및	후쿠오카현교육청교육진흥부특별지원교육과 협력
              	응급처치 등 지원이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지원인력을 블루네임텍으로 구분.
여러 언어로 다운로드 가능한 온라인 감각 지도.
            

            
              	한국
              	국립민속박물관
(https://www.nfm.go.kr)
              	전문박물관
(민속)
              	소리, 빛, 촉각 구역을 기호로 나타냄. 점자 및 촉각 자료로 제작됨.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https://www.mmca.go.kr)
              	미술관
              	밝고 조용한 공간, 가끔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 느리게 또는 천천히 움직여야하는 공간으로 나타냄
              	발달장애인 가족, 특수교사와 함께 개발함
              	알기 쉬운 소장품 감상 활동지, 교사와 보호자를 위한 가이드를 함께 제공. 나의 미술관 여행 계획하기 활동 수록
            

          

          

          먼저, 감각 지도에서 기관별로 감각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은 다양했으나 공통적으로 기호나 색상 등을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주로 제공하고 있는 감각은 시각(빛), 청각(소음), 후각(냄새), 촉각(움직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었으며 감각 강도에 따라 자극이 높은 구역과 낮은 구역을 구분하였다. 그 중 아일랜드 국립박물관(The National Museum of Ireland)은 빛을 자연광과 인공조명,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첩보박물관(International Spy Museum)은 갑작스러운 감각 자극이 나오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특별히 제공한다. 또한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은 감각 자극에 대한 정도를 6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많은 사례에서 감각 정보를 세분화하여 자세히 제공하는 만큼, 감각 지도의 대상을 발달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사람들을 위해 자료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러 사례들에서 감각 지도는 단순히 감각 정보의 전달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학습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추가적인 자료들을 제공한다. 그 예로 인디애나폴리스 어린이박물관(Children’s Museum of Indianapolis)은 감각 지도와 함께 박물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의사소통 상황을 설명하는 소셜 내러티브 자료(social narrative)와 박물관 경험을 계획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각체크리스트(visual checklist)를 제공한다. 미시시피 어린이박물관(Mississippi Children’s Museum)은 감각 지도 뒷면에 보완대체의사소통카드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셜 스토리(social story)가 수록되어 있으며, 헤드폰, 선글라스, 피젯 토이 등이 내장된 가방(sensory backpacks)을 함께 제공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감각 지도에 나의 미술관 여행 계획하기 활동을 수록하고 있으며, 그 외 알기 쉬운 소장품 감상 활동지와 교사 및 보호자를 위한 가이드를 함께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감각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피드백을 받거나 전문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대표적으로 감각 지도의 초기 모델을 제시한 메트로폴리탄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은 자체적으로 신경다양성 방문객을 위한 자문 그룹을 구성하고 있고, Autism-Friendly Spaces와 협력하여 감각 정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감각 지도 개발의 선두적 기관인 스미소니언기관(Smithsocian Institution)도 Morning at the Museum 프로그램을 통해 신경다양성 가족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휴스턴 자연과학 박물관(Houston Museum of Natural Science)은 Autism Rescue Angels 및 자폐범주성 아동 학교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감각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2. 설계(Design)
        설계 단계는 교육 목표 및 평가 계획 수립, 내용 구성, 교수 학습 매체 선정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살펴본 학습자 요구와 과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할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박물관 교육자료의 목표를 수립하고, 교육자료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교육자료의 목표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이 박물관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며, 박물관의 전시물 감상과 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박물관의 여러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는 등 박물관 내에서 의미 있고 편안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표 4>와 같이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4>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박물관 교육자료 세부 목표
          
          

        

        
          
            	-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이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전시실을 비롯한 여러 공간과 편의 시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박물관 내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다.
-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이 박물관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지키며 박물관의 전시물을 감상 및 체험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발달장애 아동·청소년과 동반하는 교사 및 보호자가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박물관 활동을 제시하고 안내할 수 있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박물관 교육자료의 유형은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립어린이박물관의 감각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Sensory friendly map)이다. 이는 국립어린이박물관 내부 공간에 대하여 채광이나 조명의 밝기, 소음, 냄새, 밀집도 등 발달장애인에게 민감할 수 있는 감각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 전시실이나 교육실 및 편의시설에 대해 안내하는 자료이다. 위의 세부 목표에 따라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이 국립어린이박물관의 공간을 파악하는 자료로 기능할 뿐 아니라 박물관에서 지켜야할 사회적 규칙을 학습하고, 발달장애 아동·청소년과 동반하는 교사나 보호자가 박물관 활동을 제시하고 안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따라서 세부 내용으로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전시실 및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전체 지도와 국립어린이박물관 기관 및 교육자료에 대한 소개, 박물관에서 지켜야할 규칙, 공간에 대한 감각 정보(밝고 조용한 곳, 사람들이 붐비는 곳, 어둡고 큰 소리가 나는 곳) 등이 포함된다. <표 5>는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박물관 교육자료의 구성 요소 및 주요 내용이다.

        
          <표 5>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박물관 교육자료 구성요소 및 주요 내용
          
          

        

        
          
            
              	자료명
              	대상
              	구성요소
              	주요 내용
            

          
          
            	국립어린이박물관 모두를 위한 감각지도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및 동반인
            	전체 지도
            	- 층별 공간 도면
- 전시실, 교육실, 편의시설 명칭 및 위치
- 감각 정보 기호(밝기, 소음, 냄새)
- 공간별 감각 정보 제공
          

          
            	기관 및 교육자료 소개
            	- 국립어린이박물관 소개
- 교육자료 목표와 활용방안 소개
          

          
            	박물관에서 지켜야할 규칙
            	- 전시물을 소중히 이용해요.
- 차례대로 순서를 기다려요.
-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요.
- 천천히 걸어요.
- 음식은 피크닉룸에서 먹어요.
          

          
            	공간별 감각 정보 제공
            	- 밝고 조용한 곳 (1층 무지개 연못, 지하1층 교육실 야외 정원)
          

          
            	- 사람들이 붐비는 곳(1층 로비, 지하 1층 상설전시실 도시디자인놀이터)
          

          
            	- 어둡고 큰 소리가 나는 곳(1층 기획전시실 지구마을놀이터, 지하1층 디지털아뜰리에)
          

          
            	감상 및 체험 활동 제시
            	- 국립어린이박물관 방문 계획 세우기
- 방문 전(누구와, 어디에, 무엇을)
- 방문 후(기억 떠올리기, 기분과 느낌 나누기)
          

        

        

        또한 본 교육자료의 평가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당사자와 보호자 및 인솔자 등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분석하고자 했다.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이 지닌 언어적 의사소통 및 표현의 제약을 고려하고 검토과정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교육프로그램으로 설계하여 그림이나 글, 대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참여자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교육자료의 교수 학습 매체는 누구나 익숙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필기도구와 인쇄물로 최소화하였다.

      

      
        3. 개발(Develop)
        개발 단계에서는 교수학습지도안, 학습자료, 학습매체의 준비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립어린이박물관 교육자료인 감각 정보 제공 안내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자 3명이 나누어 각자 세부 내용을 집필하고 연구자 간 교차 수정을 통해 교육자료 초안을 <그림 1>과 같이 제작하였다.

        
          
          

          <그림 1>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박물관 교육자료 초안
          
          

          

        

        또한 교육자료 초안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검토 의견을 효과적으로 취합하기 위한 과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활동지를 제작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은 낯선 공간에 대한 적응시간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회당 90분의 총 2회기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1회기의 주제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여러 공간을 신체의 다양한 감각으로 경험하기’로, 강사와 함께 국립어린이박물관 전시실과 교육실 등 여러 공간을 탐색하며 밝기, 소음, 밀집도 등 감각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 나누고, 해당 장소에서 보거나 느낀 것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구성했다. 이를 위한 학습 자료로 강의 발표 자료와 참여자들이 이동하며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수 있는 활동지 및 필기도구를 준비하였다.

        2회기의 주제는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보물찾기’로, 보물이 숨겨진 위치를 지도(초안)에서 파악하여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 연구진이 개발한 교육자료 초안이 참여자들이 여러 공간의 위치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지도(초안)에 표기된 것과 실제 방문한 공간의 다른 점을 찾아 지도에 동그라미 치거나(틀린 그림 찾기), 지도(초안)에 새롭게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기호를 그리고 이름 붙이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2회기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지도(초안)와 미션이 적힌 활동지, 제비뽑기 쪽지, 보물(말랑이, 지우개 등이 들어있는 캡슐) 등을 학습자료로 준비했다. 연구 참여자의 교육자료 초안 검토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시범운영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지도안과 활동지는 <표 6>과 같다.

        
          <표 6> 
				
          

          
            시범운영 교육지도안 및 활동지
          
          

        

        
          
            	
              교육명
            
            	
              함께 만드는 국립어린이박물관 감각지도
            
          

          
            	
              시간/장소
            
            	회당 90분, 총 2회기 / 전시실 및 교육실
          

          
            	
              교육대상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 단체 (회당 10명 이내)
          

          
            	
              주제 및 활동 구성
            
          

          
            	
              1회
            
            	
              주제
            
            	
              - 국립어린이박물관 공간을 감각으로 경험하기
            
          

          
            	
              활동내용
            
            	-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15분)
- 국립어린이박물관 공간 투어 (50분)
 · 로비, 전시실, 교육실 등 여러 공간을 탐색하며	 감각 정보(밝기, 소음, 밀집도 등) 기록하기
 · 각 공간에서 인상 깊었던 전시물 및 풍경 그림 그리기
- 그림 함께 보기, 소감 나누기 (15분)
          

          
            	
              활동지
            
            	
              
            
          

          
            	
              2회
            
            	
              주제
            
            	
              -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보물찾기
            
          

          
            	
              활동내용
            
            	- 미션 안내, 보물위치 제비뽑기 (15분)
- 국립어린이박물관 자유 탐색 (50분)
 · 지도(초안)을 보며 쪽지에 적힌 공간을 찾아가 숨겨진 보물찾기
 · 지도(초안)을 보며 실제 공간의 모습과 틀린 그림 찾기
 · 지도(초안)에 추가 또는 수정하고 싶은 기호 그리기 
 · 가장 좋아하는 공간에서 재미있는 포즈로 휴대폰 사진 찍기
- 감각지도 사용 경험에 대한 인터뷰 (20분)
- 정리 및 마무리 (5분)
          

          
            	
              활동지
            
            	
              
            
          

        

        

      

      
        4. 실행(Implementation)
        실행 단계는 설계되고 개발된 교육자료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이를 유지하며 변화 및 관리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2024년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발달장애인과 기초학습대상 청소년, 인솔자, 보호자에게 교육자료 초안을 시범적으로 배포하고, 활동지와 인터뷰를 통해 교육자료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검토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2회기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시범운영 하였으며, 서로 낮선 참여자들 간의 심리적인 경계나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자가 소속된 집단별 회당 10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해 3차례 진행하였다. 3차례 실행 모두 동일한 연구자 1인이 강사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관찰하고, 그룹별 인터뷰를 실시했다. 3차례의 시범운영 세부 일정 및 참여자 구성은 <표 7>과 같다.

        
          <표 7> 
				
          

          
            교육자료 시범운영 일정 및 참여자 구성
          
          

        

        
          
            
              	구분
              	운영일시
              	참여 집단
              	참여 인원
            

          
          
            	1차
            	(1회) 10.26(토) 15:30~17:00
(2회) 11.2(토) 15:30~17:00
            	발달장애아동 가족
            	5명
          

          
            	2차
            	(1회) 10.26(토) 15:30~17:00
(2회) 11.2(토) 15:30~17:00
            	발달장애인 성인 및 인솔자
            	7명
          

          
            	3차
            	(1회) 10.26(토) 15:30~17:00
(2회) 11.2(토) 15:30~17:00
            	기초학습지원 대상 청소년(발달장애 포함), 인솔자
            	8명
          

          
            	총 합계
            	20명
          

        

        

        
          
          

          <그림 2> 
				
          

          
            교육자료 시범운영 참여자 활동 장면	※출처: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연구자가 촬영
          
          

          

        

        1회기 교육프로그램 진행 순서는 먼저 교육실에서 참여자와 인사를 나누고 국립어린이박물관과 진행할 활동에 대해 소개한 다음, 로비로 이동해 본격적인 활동을 수행했다. 로비에 있는 빠키 작가의 조형 작품이자 관람객이 이용 가능한 의자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로비에서 눈으로 보이는 풍경이나 사물, 소리, 냄새, 감촉 등 감각적으로 인지한 것들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도록 했다. 충분히 관찰하고 파악할 시간을 가진 뒤에 표현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건네고 참여자의 결과물에 반응을 보이면서 참여자의 활동을 촉진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전 참여자의 각 공간에서 완성한 참여자의 글과 그림을 다른 참여자에게 보여주며 서로의 감상의견을 나누도록 하였고,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활동지 결과물에 대해 질문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였다. 이후 복합전시실, 디지털아틀리에로 이동하여 같은 활동을 반복한 후 다시 로비에서 만나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1회기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지 결과물 예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시범운영 1회기 참여자 활동지 결과물
          
          

          

        

        2회기 교육프로그램 진행 순서는 교육실에서 지도(초안)을 배부하고 5가지 미션(보물찾기, 틀린그림 찾기, 기호 제안하기, 사진찍기, 생각하기)을 설명하고 제비뽑기를 통해 각자 보물이 숨겨진 위치를 확인한 다음 각자 활동 수행을 위해 흩어졌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현장에서 연구 참여자 간 대화나 행동을 기록하고, 활동 중간 교육자료 초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 재미있는 점 등을 질문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응답을 기록했다. 미션은 두 명이 짝을 지어 함께 수행하도록 했으나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혼자서도 가능하도록 했고, 50분간 각자 미션 활동을 수행한 후 교육실에서 다시 만나 미션 수행 결과를 함께 확인했다. 교육실에 돌아와서는 약 20분간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지도에서 알기 어려웠던 점이나 활동 중 어려웠던 점, 지도에 다르게 표시된 장소나 추가하고 싶은 기호, 내가 만들고 싶은 지도, 향후 국립어린이박물관 지도에 바라는 점 등 지도(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간단히 메모로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에게 향후 교육 및 연구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2회기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지 결과물 예시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시범운영 2회기 참여자 활동지 결과물
          
          

          

        

      

      
        5. 평가(Evaluation)
        평가 단계는 실행 과정에서의 모든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행 단계에서 연구자가 작성한 관찰 기록지(6건) 및 인터뷰 내용(3건),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지 결과물(64장)을 분석하여 초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최종안에 반영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검토 의견과 최종안 반영 세부 사항은 <표 8>과 같다.

        
          <표 8> 
				
          

          
            초안 검토 의견 및 최종안 반영 사항
          
          

        

        
          
            
              	구분
              	초안 검토 의견
              	최종안 반영사항
            

          
          
            	종합 의견
            	- 제목에서 ‘감각’ 용어 어려움
            	- 모두를 위한 국립어린이박물관 지도(sensory friendly map)로 수정
          

          
            	- 색과 아이콘이 많아서 복잡함
            	- 지도 음영 색상 연하게 조정
          

          
            	- 공간별로 대표 전시물 표시 필요
            	- 공간별 주요 전시물 일러스트 8건 추가
          

          
            	- 지도에 어떤 감각이 불편한지 표시
            	- 감각 기호(시각, 청각, 후각) 추가
          

          
            	- 박물관 방문 계획 활동 어려움
            	- 함께 만드는 국립어린이박물관 지도 활동으로 수정
          

          
            	공간이 지도에 다르게 반영된 부분
(틀린 그림 찾기)
            	- (도면) 각 공간별 문 막혀있음
            	- 출입 통로 19건 반영
          

          
            	- (도면) 무지개 연못과 로비사이 벽 누락
            	- 벽 추가
          

          
            	- (도면) 야외놀이터 누락
            	- 야외놀이터 추가
          

          
            	- (도면) 비탈길 계단과 똑같음
            	- 비탈길과 계단 표시
          

          
            	- (도면) 화장실 남녀 구분 없음
            	- 화장실 남녀 구분해서 표시
          

          
            	- (도면) 디지털 아틀리에 계단 누락
            	- 디지털 아틀리에 계단 표시
          

          
            	- (도면) 지하1층 정수기 복도에 있음
            	- 지하1층 정수기 표시 위치 이동
          

          
            	- (도면) 1층 정수기 누락
            	- 1층 정수기 기호 1건 추가
          

          
            	- (도면) 지하1층 장애인 화장실 누락
            	- 지하1층 장애인 화장실 1건 추가
          

          
            	- (도면) 1층 장애인 화장실 누락
            	- 1층 장애인 화장실 2건 추가
          

          
            	- (도면) 숲속놀이터 수유실 누락
            	- 숲속놀이터 수유실 1건 추가
          

          
            	- (도면) 숲속놀이터 정수기 누락
            	- 숲속놀이터 정수기 1건 추가
          

          
            	- (도면) 디지털 아틀리에 의자 누락
            	- 디지털 아틀리에 의자 1건 추가
          

          
            	새롭게 추가/수정할 기호
            	- (기호) 책 보는 곳 추가
            	- 책 보는 곳 기호 추가, 도면 1건 표시
          

          
            	- (기호) 비상구 추가 제안
            	- 비상구 기호 추가, 도면 5건 표시
          

          
            	- (기호) 계단 추가 제안
            	- 계단 기호 추가, 도면 4건 표시
          

          
            	- (기호) 입장권(키오스크) 추가 제안
            	- 입장권(키오스크) 추가, 도면 1건 표시
          

          
            	- (기호) 주차정산기 추가 제안
            	- 주차정산기 기호 추가, 도면 1건 표시
          

          
            	- (기호) 쓰레기통 추가 제안
            	- 쓰레기통 기호 추가, 도면 6건 표시
          

          
            	- (기호) 도움 선생님 추가 제안
            	- 전시 스텝 대기 위치 5건 표시
          

          
            	- (기호) 1층 장애인 화장실 누락
            	- 장애인 화장실 기호 추가
          

          
            	- (기호) 쉴 수 있는 곳 명칭 수정
            	- (기호) 명칭 ‘의자’로 수정
          

          
            	- (기호) 쉴 수 있는 곳 그림 맞지 않음
            	- (기호) 벤치 모양으로 더 길게 수정
          

          
            	- (기호) 의무실 보건실로 적혀있음
            	- (기호) 명칭 ‘의무실’로 수정
          

          
            	
              검토의견 총 29건 전부 최종안 반영
            
          

          
            	공간별 참여자 그림 및 글
            	- (로비) 13건 제시
            	- (로비) 4건 수록
          

          
            	- (복합전시실) 12건 제시
            	- (복합전시실) 5건 수록
          

          
            	- (디지털아틀리에) 13건 제시
            	- (디지털아틀리에) 4건 수록
          

          
            	- (기타) 5건
            	- (기타) 지면부족으로 미반영
          

          
            	
              참여자 그림 및 글 총 43건 중 최종안에 13건 수록
            
          

        

        

        먼저 지도(초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 ‘감각 지도’라는 교육자료의 제목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여, 교육자료의 제목을 모두를 위한 국립어린이박물관 지도(sensory map)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지도에 단순히 공간 명칭만 표기되어 있으나 전시실마다 눈에 띄는 전시물을 지도에 삽입한다면 어떤 공간인지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 전시실별 주요 작품의 일러스트를 추가하였다. 한편, 초안에서 감상 및 체험 활동 요소로 제시했던 박물관 방문 계획 세우기 활동의 경우,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흥미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연구자 간 논의 결과 사전이나 사후 활동보다는 박물관에 방문했을 때 지도를 활용해 할 수 있는 활동을 고안하였다. 이에 박물관 공간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과 지도에 새로운 기호를 제안하는 활동으로 수정하였다.

        
          “감각 지도라고 하니까 왠지 만져볼 수 있을 거 같고, 아니면 박물관에서 만지거나 듣거나 하는 공간을 알려주는 지도일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뭔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냥 안내 지도라고 하면 알기 편할 것 같아요. (인솔자)”
        

        
          “박물관에 여러 전시실들이 많은데,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도를 봐도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전시실에 있는 작품을 여기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작품을 보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기초학습지원 대상 청소년)”
        

        한편, 초안에서 감상 및 체험 활동 요소로 제시했던 박물관 방문 계획 세우기 활동의 경우,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흥미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연구자 간 논의 결과 사전이나 사후 활동보다는 박물관에 방문했을 때 지도를 활용해 할 수 있는 활동을 고안하였다. 이에 박물관 공간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과 지도에 새로운 기호를 제안하는 활동으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초안 전체 지도가 그려진 도면에서 각 공간별 출입로가 벽으로 닫혀있거나, 복합전시실 도면의 벽이 잘못 표시된 점, 영유아전시실 내 수유실이나 정수기가 누락된 점 등 공간이 지도에 다르게 표시된 점 13건을 찾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지도에 새롭게 추가하면 좋을 기호로 책보는 곳, 입장권 키오스크, 주차정산기, 쓰레기통, 도움선생님 등을 제시하였고, 지도에 표시된 기호 중 의자 그림을 벤치형태의 더 긴 의자로 변경하거나 보건실을 의무실로 통일하는 등의 수정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검토의견으로 총 29건이 도출되었으며 모두 최종안에 반영하였다.

        그 밖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공간에 대한 감각 정보를 표현한 글과 그림 43건을 수집하였으며, 이 가운데 공간의 감각 정보가 잘 표현된 13건을 선정하여 최종안에 수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박물관 교육자료(자료명: 모두를 위한 국립어린이박물관 지도 Sensory Friendly Map)를 <그림 5>와 같이 개발하였다.

        
          
          

          <그림 5> 
				
          

          
            박물관 교육자료 최종안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학습자의 요구 파악과 교육자료 개발 방향성 및 유형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립어린이박물관 감각 정보 제공 안내지도 초안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교육자료의 초안을 발달장애인 및 기초학습지원 대상 청소년, 보호자와 인솔자에게 시범적으로 배부하여 검토의견을 수집하였다. 관찰 기록지, 인터뷰, 활동지로 수집된 연구 참여자의 검토의견을 분석하여 총 29개의 수정 및 보완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모두 반영하고 참여자의 글과 그림 13건을 수록하여 최종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박물관 교육자료의 의미와 활용 방안,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이 능동적이고 즐겁게 박물관 활동에 참여하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교육자료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신경다양성을 가진 관람객이 박물관 공간의 다양한 감각 자극을 인지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박물관 경험을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감각 과부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박물관의 직원, 소장품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당사자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교육프로그램으로 설계하고, 다양한 활동지와 인터뷰 방식을 활용한 점은 박물관 교육자료 개발 과정에 있어 어린이나 장애인과 같은 의사소통이나 표현의 제한이 있는 당사자의 피드백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취합하고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는 박물관 내의 감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추가 자료들과 함께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교육자료에 박물관 내 여러 공간의 시각, 청각, 촉각 자극 정보를 표시하였으며, 박물관의 다양한 감각 정보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지도에 새로운 기호를 제안하는 등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수록하였다. 향후 인디애나폴리스 어린이박물관(Children’s Museum of Indianapolis)나 미시시피 어린이박물관(Mississippi Children’s Museum)의 사례와 같이 박물관 관람에 대한 자기 점검표와 박물관 내 사회적 의사소통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인 소설 내러티브(social narrative), 보완대체의사소통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visual checklist, social story), 여러 촉각 오브제와 탐색도구 및 안대 등 보조도구를 내장한 감각 가방(sensory backpack)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감각 지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감각 지도 활용에 대한 교사 연수를 운영할 수 있다.

      셋째, 박물관의 전시물이나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므로 박물관의 감각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각 지도의 내용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감각 지도의 모델을 최초로 제시했던 스미소니언(Smithonian Institution)이나 메트로폴리탄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등의 박물관들은 자체적으로 신경다양성 관람객 자문위원을 구성하거나 전문 단체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또한 발달장애인 및 신경다양성 관람객의 감각 정보는 개별성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보편성을 확보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당사자의 피드백 및 전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자료 최종안에 대한 타당도 검증 및 사용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감각 지도가 발달장애인 관람객의 자기결정권에 기여하고, 감각 자극 과부하로 야기되는 많은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되고 있으나(Cieslik, 2014; Fletcher et al., 2018; Murray, 2024; Shrikant 2018; Strömberg et al., 2022), 해외 박물관에서 도입된 감각 지도의 사용은 불과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감각 지도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자료 최종안에 대해 현장에서의 사용자 반응과 유용성을 검증하고, 신경다양성 관람객의 박물관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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